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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남대학교골프산업학과 1학년김희망

(19)이 KLPGA(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)

2014 Kangsan카이도골프 드림투어

Presented by 현대증권 15차전(총상금

7000만원우승 상금 1400만원)에서 생애

첫우승컵을안았다

김희망은최근강원도원주시문막읍에

위치한 센추리21CC 필드 밸리 코스(파

726334야드)에서열린대회마지막날최

종 2라운드에서버디 6개 보기 1개로 5타

를줄이며 5언더파 67타를쳤다

최종 합계 7언더파 137타(7067)를 기

록한 김희망은 다른 4명의 선수와 동타를

이룬뒤연장전에서정상에올랐다

초등학교 3학년 여름 KPGA 준회원인

외삼촌의권유로골프를시작한김희망은

득량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 2010년 대한

골프협회주관으로열린 제8회호심배아

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에서우승한바있

다

또 2011년 국가대표상비군선수로 활약

했으며 2013년 KLPGA 프로테스트에

합격하는 등 차세대 유망주로 주목을 받

고있는선수다

첫 우승컵을 들어올린 김희망은 남은

시즌에서도 더 자신있는 플레이를 하겠

다며 열심히 노력해 내년 시즌 정규투

어시드권을꼭따내겠다고소감을밝혔

다 채희종기자chae@kwangjucokr

김희망 KLPGA 드림투어 생애 첫 우승

작년 프로 합격 골프 유망주

내년정규투어꼭가고싶어요 광주 FC의 이종민과 파비오가 베스

트 11에선정됐다

한국프로축구연맹이 17일 발표한 K

리그챌린지 26라운드베스트 11에수비

수이종민과공격수파비오가이름을올

렸다

광주는 지난 13일 고양과의 홈경기에

서 파비오의 페널티킥으로 11 무승부

를기록했다

수비안정화의중심이자매서운공격

능력까지 보여주고 있는 이종민은 과

감한 오버래핑으로 두 차례 슈팅을 날

리며 측면을 지배했다는 평가를 받았

다

공격을 주도한 파비오는 풀타임을

소화하며빠른드리블돌파를보였고페

널티킥 동점 골까지 터트렸다라는 호

평을받았다

김여울기자wool@kwangjucokr

광주FC 이종민파비오 베스트11

이종민 파비오

K리그 챌린지 26라운드

고양 홈경기서 공수 활약

손흥민(22레버쿠젠)이 시즌 첫 패를

경험했다

손흥민은 17일 모나코 루이2세 경기

장에서 열린 20142015 UEFA 챔피언

스리그 조별리그 C조 AS모나코와의 1

차전 원정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했으

나골이나도움을기록하지못했다

코펜하겐(덴마크)과의 챔피언스리그

플레이오프에서 2경기연속골을터뜨렸

던 손흥민은 본선 첫 골의 기회를 다음

으로미뤘다

UEFA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와

분데스리가 독일축구협회(DFB) 포칼

등올시즌 6경기에서무패행진을달리

던 레버쿠젠은 이날 모나코에 01로 덜

미를잡혔다

이청용(26)이 교체출전한 볼턴은 잉

글랜드 챔피언십(2부리그)에서 7경기

만에시즌첫승을신고했다

볼턴은 17일영국볼턴의매크런스타

디움에서 열린 20142015 챔피언십 홈

경기에서 로더럼 유나이티드를 32로

물리쳤다

앞서올시즌정규리그 6경기에서 2무

4패로 부진하며 하위권을 맴돌던 볼턴

은 7번째 경기에서 감격스러운 승리를

거뒀다

이날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이청용

은 후반 13분 닐단스 대신 투입돼팀의

승리에힘을보탰다

전반 33분 앤서니 워즈워스에게 선제

골을내주고끌려가던볼턴은후반 15분

과 35분조메이슨의연속골이터지면서

경기를뒤집었다

후반 37분조던바워리의동점골로로

더럼이 따라붙자 2분 만에 메이슨이 한

골을추가하며해트트릭을완성볼턴의

승리를이끌었다 연합뉴스

손흥민의 레버쿠젠 모나코에 덜미

<호남대골프산업학과>

아쉬운 손팀 패배 바라만 봤다

이청용 시즌 첫 승


